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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안동권씨 청 장년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사회를 맡은 권재일, 권해인 아나운서

입장 퍼레이드

축사 및 선수대표 선서 게임 및 여흥

지역종친회 방문 격려

이쁜 치어걸들이 안동권문 하나로!! 미래로!!  슬로건

을 들고서 입장

아싸! 난리가 났다. 무대 위에서

권해옥 대종회 회장, 안동권문 체육대회는 자랑이자 축

복이라고 축사를 하고 있다.

체육대회의 산실 능곡회 노란우산을 들고 멋지게 입장

초대가수 J의 신나는 무대

선수대표 선서

청송선수단 청송 사과 선물 받으시오!

바람 날아갈라, 끝까지 버티기 작전

2018년도 서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서울청장년회 권기성 기획실장(왼쪽에서 두 번째), 권승호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권순용 사무국장(맨 오른쪽) 등 임원진에게 대회장 권갑수 회장(오른쪽 세번째)이 공로패 수여.

영주선수단 내래 북한에서 왔수다 누군지 아시겠죠

일본선수단 대표로 참가한 권승일 부회장과 부인, 권 

부회장은 매년 참가하고 있다.

안동권씨 대종회 깃발 입장

무대 밑에서2500여명의 선수단 참가

대구선수단 입장

바람 잡는 특공대 능곡선수단

부산부녀회원 안동권문의 노래 합창

2020년에는 산청으로 오이소 ~

바람은 우리가 좀 잡지요, 바람 바람 바람 

참가선수단 중 가장 어린 선수들 입장(담양)

입장하는 선수단을 환영하고 있는 권해옥 대종회회장, 

권영성 상임부회장, 권인탑 파종협의회회장, 권영진 대

구시장(오른쪽 네번째부터).

권해옥 회장과 권영성 상임부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권건중 사무총장 등은 

각 지역별 참가선수단을 일일이 방문하며 격려했다. 봉화선수단과 함께 화이팅!

의성선수단과 함께

안동능곡선수단에서 자칭 싸이라는 어린 가수 출전, 엄마 아빠들이 노란우

산을 들고 응원

청주선수단과 함께

권해옥 회장 수고하고 있는 권덕림 총무를 찾아가 격려

대회 개최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선수단과 함께

광주선수단 권충화 회장과 회원들, 홍어가 징하게 맛있는디요 !

영천선수단(회장 권경환, 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함께


